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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전 세계적으로 수 없이 쏟아졌던 미·중 무역전쟁 관련 기사를 중국 누리꾼

들은 많이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

장 많이 검열된 주제가 미·중 무역전쟁 내용이라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

거다. 
 

 

홍콩대 저널리즘 미디어 연구센터가 최근 4000개의 중국 SNS ‘위챗’ 공식 계정에서

삭제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중 무역전쟁 관련 뉴스가 삭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000개 위챗 공식 계정에서 삭제된 게시물은 약 1만1000건이

인쇄하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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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중국 SNS에서 가장 많
이 검열...韓 이슈도 삭제 대상
홍콩대 연구센터 분석 결과... 화웨이 제재·멍완저우 체포 기사 삭제

미투운동·판빙빙탈세,·백신파동도 포함...북한 부동산 투자 내용도 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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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에는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등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대다수 포함됐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국민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인 12월부터는 기사 검열이 10, 11월에 비해 누그러졌다고 연구센터는

분석했다.
 

 

이외에도 베이징대 '미투' 운동, 7월 불거진 가짜백신 파동, 유전자 편집아기를 탄생

시킨 허젠쿠이 사건, 판빙빙 탈세 스캔들 등 중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이

슈 대부분이 검열 리스트에 올랐다.
 

 

SCMP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구센터가 공개한 ‘검열지도’에는 한국과 북한 관련 뉴

스도 포함됐다. 삭제된 한국 기사는 327건으로 한국 뷰티 제품 관련 기사, 유커 방한

기사 등이다. 북한 기사는 249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언급 내용, 북한 부동산

투자 내용 등의 기사다.
 

 

위챗은 중국인 10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 SNS'인 만큼 중국 당국은 줄곧 위

챗을 겨냥한 검열을 강화해 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위챗 대화 내용을 감시

하고 그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일부 누리꾼을 체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는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한층 강력한 검열정

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12월 베이징 정보 당국은 위챗을 포함한 SNS 계정

11만개를 폐쇄하고, 수 만개의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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